
THE TOWN NEWS 53June 15, 2020   Vol. 1320육아

상호 협력 바탕으로 ‘긍정 훈육’ 하라

사진=shutterstock

부모는 아이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 아

이의 발달 수준을 무시하고 자기 기준에 맞춰 반응하기

를 기대한다. 높아진 기대치는 아이에 대한 실망으로 돌

아오기 쉽고, 실망이 거듭되다 보면 아이에게 올바르게 

훈육하기보다 화를 내고 야단치는 경우가 많다. 아이를 

체벌하거나 아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주면 

아이가 정서적 상처를 입는 것은 물론 뇌 발달에도 안 

좋은 영향을 미친다.

긍정적인 훈육은 부모와 자녀가 대립하는 게 아니라 

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것이다. 그래서 벌주기

가 아닌 가르침과 배움에 초점을 맞추고, 아이의 뇌 발

달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게 중요하다. 

긍정적인 훈육을 할 때는 부모가 전권을 쥐는 대신 부

모와 아이 사이에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.‘베스트

베이비’(smlounge.co.kr)가 긍정 훈육 방법을 안내했다.

1 폭력적인 아이

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감정 조절 능력

이 미숙해서, 또는 특정 환경이나 가족 내 위치 적응에 

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. 보통 예민하거나 불안하거나 

자제력을 잃을 때 폭력성을 보인다. 아이가 폭력성을 보

일 때 무조건 놀라거나 다그치기보다는 아이가 자신의 

감정을 다스릴 만큼 뇌 발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

을 받아들이고 아이의 수준에 맞는 훈육을 해야 한다. 

▶ 솔루션  잘못된 행동의 핵심을 감정적이지 않은 어투

로 알려주고 일단 아이의 감정을 누그러뜨린다. 아이가 

실컷 울도록 내버려두고 울어도 괜찮다고 말해준다. 아

이의 감정이 충분히 가라앉은 뒤에는 아이가 자신의 감

정을 표현할 방법을 함께 모색한다. 여기서 강조할 점은 

화를 내도 괜찮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다스려야 한다

는 것이다. 아이에게 화내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. 대

신 아이가 감정을 더 잘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

야 한다. 예를 들어 화를 내기 전에 머릿속으로 열을 센

다, 분노에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붙이고 화가 날 때마

다 그 이름을 부르며‘저리 가’라며 소리친다 등 아이의 

수준에 맞는 감정 조절법을 찾아 아이에게 제안해보자. 

2 형제자매 간의 싸움

동생이 태어나면 주로 아빠가 첫째를, 엄마가 아기를 

돌보는 경우가 많다. 특히 모유수유 중이라면 더욱 그렇

다. 하지만 이렇게 아이를 분리해 돌보면 문제가 더 커진

다. 큰아이가 엄마와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느낌을 받기 

때문이다. 또한 두 아이를 비교하거나 차별 대우 등은 형

제자매 간의 다툼을 불러일으킨다.

▶ 솔루션  자녀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. 자

녀의 문제 행동과 형제간 갈등이 심해질수록 부모가 번

갈아가며 한 아이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이 필

요하다. 또한 형이니까 이해하라, 동생이니까 봐줘라 식

의 차별을 하거나 첫째에게 동생을 훈육할 책임을 떠넘

겨서는 안 되며 모두 동등하게 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 

무엇보다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의 개입 없이 아이들 

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. 

3 거짓말하는 아이 

부모를 너무 사랑해서 잘 보이기 위해, 또는 부모를 믿

지 않아서 등 아이들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

있다.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보

이는 부모의 반응에 따라 이후 거짓말 횟수가 줄어들 수

도 늘어날 수도 있다.

▶ 솔루션  아이가 부모에게 거리낌 없이 진실을 이야기

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짓말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. 엄

마 아빠에게는 무슨 말이든 해도 된다는 믿음을 주려면 

아이가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 가능한 한 둘만 간직해야 

한다.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비난과 처벌은 접어두

고 침착하게 아이를 도울 방법을 생각해볼 것. 거짓말을 

했다는 사실에 집중해 야단을 치기보다는 아이가 아무 

거리낌 없이 다가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아이와 돈독

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. 

4 징징대고 잘 삐치는 아이 

평소에 주도권이 별로 없고 무력감을 느끼는 아이가 

곧잘 징징대고 삐친다. 이런 감정은 무시당하고 존중 받

지 못할 뿐 아니라 유대감이 결여되었다고 느낄 때 나

타난다.

▶ 솔루션  무엇보다 아이에게 최대한 관심을 집중하고, 

하는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자. 하나의 방법으로, 

아이가 말을 하면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다. 

아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질문을 하면 아이

는 인정받는다고 느낀다. 아이가 징징대는 이유가 하찮

아 보여도 아이의 세계에서는 무척 중요한 사건일 수 있

음을 명심하고 아이의 바람이나 걱정을 얕잡아봐서는 

안 된다. 

5 욕하는 아이 

욕을 하는 것은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평정을 되찾

기 위한 일반적인 반응이다. 여기에 더해 아이들은 충동 

조절 능력이 부족하다. 또한 아이는 무력감을 느낄 때 

문제 행동을 일으켜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데 욕은 주도

권 잡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. 

▶ 솔루션  아이가 욕을 할 때 부모가 과민반응 할수록 

아이는 점점 더 심하게 욕을 할 가능성이 높다. 부모가 

과도한 반응을 보이면 아이는 부모를 자기 마음대로 조

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. 오히려 차분한 태도를 유지

하며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태연하게 행동해야 한다. 

아이가 욕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나쁜 의미

를 전달하는지 알려주는 것도 욕을 줄이는 데 큰 도움

이 된다.


